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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토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이 논문은 칼빈주의가 과거 17세기는 물론 오늘날에도 네덜란드의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칼빈주의의 영향

이 있음을 주장했다. 

  발표자는 네덜란드 칼빈주의의 요람인 자유대학교에서 10년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덜

란드의 사정에 밝고, 네덜란드어로 된 문헌을 섭렵하여 논문을 썼기 때문에 풍부한 현지의 

문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네덜란드 공화국이 있었던 룩셈부르크나 네덜

란드 등이 오늘날 유럽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특히 칼빈의 개혁주의의 요람이 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칼빈주의가 미친 영향은 기독경제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

제이다. 그런 면에서 네덜란드 문헌을 연구할 수 있는 발표자의 연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하는 형태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본 논문에서 말하는 자본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5쪽

에 “칼빈은 결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무한한 경제 성장을 결코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8쪽에 “칼빈이 당시에 자본주의가 유럽의 일반적인 확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등의 언급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묻고 싶다. 흔히 마르크스가 정의하는 자본과 임노동의 분리 등을 의미하는 자본주의는 영

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1760년 이후의 사건인데, 칼빈은 이보다 200년 

전인 1509 – 1564년 기간에 살았던 인물이다. 칼빈이 살았던 시대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중상주의 시대로 자본주의와는 크게 다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발표한 <국부론>은 중상주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칼빈이 보았다고 하는 ‘자본주의’는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본

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측면인 ‘상업의 확장’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칼빈은 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상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상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개신교와 유대교 뿐이다. 

두 번째는 네덜란드의 경제성장에 개혁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사적으로 볼 때 1492년, 콜롬부스가 신대룩을 발견한 해에, 스페인에서는 유태인들을 

추방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이 대거 안트베르펜 등 네덜란드 공화국 지역으로 이주해서 스페

인은 경제가 위축되고, 네덜란드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특히 스페인의 소금산업을 독점하

던 유대인들이 대거 네덜란드로 들어옴에 따라 네덜란드의 경제가 크게 부흥한다. 인구의 

30%가 종사했다는 청어에 소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데, 이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

던 유태인들의 힘이 컸다. 그런데 안트베르펜이 스페인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다시 이들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여 안트베르펜은 몰락하고, 암스테르담이 부흥한다. 그런데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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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인 대신 개혁주의 기독교에 의한 개신교 윤리를 강조한다. 이들 유대인들이 유태교인들

이었는지, 아니면 상당수가 개혁주의 기독교도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세 번째는 9-10쪽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칼빈주의적 노동윤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한국인이 부지런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이 칼빈주의 노동

윤리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가 한국의 국민교육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시간이 길게 된 것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헝그리 정신, 잘 살아보세 이데올로기, 성공주의 등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

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칼빈주의와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청교도주의를 베버가 혼동했다는 

주장도 있듯이 칼빈이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노동윤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

다.


